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3, No. 8 (Dec. 2013) pp. 125-142 http://dx.doi.org/10.7233/jksc.2013.63.8.125

대한제국시대 석(舃)의 고찰 및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의 유래

최연우(최규순)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Morphology� of� Seok�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and� the�Origin�

of� the� Korean� Seok’s�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Yeon-Woo� Choi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Dankook University
(투고일: 2013. 8. 19, 심사(수정)일: 2013. 10. 31, 게재확정일: 2013. 11. 14)

ABSTRACT1)

Soek(舃: Xi) was the highest ranked shoe that was worn with the primary formal dres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ancient Korea and China. This article examined Joseon’s Seok as dis-
cussed in previous studies, and it explored factors such as the wearers’ status, wearing situations, its 
morphology, its materials, and its colors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1897~1910), and then 
extracted thre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ok to examine its origi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or women, the Seok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was worn with Won-sam(圓衫) and 
No-eui(露衣) as well as Jeok-eui(翟衣), and hence its range of wearing was extensive. Also, red 
Seok(赤舃) was worn with deep red colored Dae-sam(大衫)-styled Jeok-eui in the Joseon peri-
od(1392~1897), and blue Seok(靑舃) with deep blue Jeok-eui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wearing of deep blue Jeok-eui occurred after 1906 in terms of the 
use of blue Seok. As for its morphology, its leg-less form was maintained into the late Joseon peri-
od, and there were no great changes in its n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ok’s mor-
phological structure consisted of a shoe leg, the wood-less bottom and pearl ornament.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those characteristics, it has been clarified that the form in 
which Gu(絇), Eok(繶), Jun(純), are attached in the structure with a shoe leg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Hwa(靴) and Li(履) after the two types of shoes were alternately worn in the Song
(宋) period.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woodless bottom appeared between the periods from 
Wei J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魏晉南北朝) to Sui(隋), and the pearl ornament occurred 
in the Jin(金) period.

Key words: blue Seok(靑舃), Jeok-eui(翟衣), Li(履), red Seok(赤舃), Seok(Xi. 舃), 
traditional shoes(전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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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에서 탄생한 석(舃)은 한국 사료에서 문헌에

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나타나고, 유물은 대한제국시

대의 자료가 남아있으며, 그림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자료에 나타난다. 한국 석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신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나 예복에 관한 고찰 과

정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소

략하고, 특히 석을 단독주제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 석을 고찰하여 남녀의 차이, 명칭

과 형태에서의 특징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자 한다. 본고는 그 두 번째 연구이다. 앞서 선행연

구 조선시대 석(舃) 연구 1)에서 조선시대를 중심으

로 남녀별 석의 착용신분 및 상황, 종류, 시기별 변

화, 상황에 따른 장식의 차이, 세부형태와 명칭 등에

관한 고찰을 마쳤다. 또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고

찰에 한계는 있었지만 고려시대 석에 관해서도 함께

살폈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지면의 한계로 인해 함께 다

루지 못한 대한제국시대 석의 형태에 관해 살핀 후,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석의 형태 고찰에 근거해

한국 석의 특징을 추출하여 그 유래를 살피고자 한다.

대한제국은 조선의 왕(王)이었던 고종(高宗)이 국

체(國體)를 황제국으로 바꾸면서 1897년 10월에 개

국하여 1910년 8월 일제에 의한 한국병탄때까지 존

재한 나라이다. 혁명에 의한 국가 창건(創建)이 아니

라 조선에서 국체만 바꾼 것이므로,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선’을 말할 때 광의(廣義)로는 대한제

국을 포함하고 협의(狹義)로는 대한제국을 분리하여

1897년 10월 이전까지로 한정한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변화는 국가제도와 왕실

신분에 있어 많은 변동을 가져왔고, 특히 복식에 있

어 이전까지의 제후국 복제에서 명실상부한 황제국

복제로의 변동이 일어난다. 신분적으로 왕과 왕세자

는 황제와 황태자로, 대비, 왕비, 왕세자빈은 황태후,

황후, 황태자비 등으로 바뀌고, 각각 신분에 적합한

복식을 새로 규정한다. 즉 조선과 대한제국의 복식은

많은 면에서 차별화되며, 본고에서 고찰할 석 역시

그러하다. 이에 본고의 첫 번째 연구목적은 선행연구

에서 살핀 조선시대와 별도로 대한제국시대 석에 관

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대상 시기는 대한제국

을 지나 일제강점기를 포함한다. 이는 대한제국이

191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을 당하고 황제는 왕

으로 격하되는 등의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지만, 석을

포함한 대한제국 황실의 복식은 제도 변화 없이 그

대로 착용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선행연구와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석에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입되어 한

국에서 착용한 석은 그 제도적 전범(典範)인 고대의

예서에 기록된 형태와 다르다.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의 제도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찰하여 고례서

(古禮書)와 다른 형태가 등장한 시기 및 이유를 규

명하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대한제국시대

석의 착용신분 및 상황, 신분별 종류, 세부형태와 명

칭, 재료와 색 등에 관해 살피고 착용법도 도식(圖

式)으로 제시한다. 둘째, 고례서와 다른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인 신목이 있는 형태, 나무가 없는 바닥

구조, 진주 장식 등에 관해 그 유래를 규명한다.

연구를 위해 왕실 복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전례서(典禮書), 의궤(儀軌), 등록(謄錄) 등 왕실

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아직 활용이 미비한 근대 공

문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
선왕조실록, 대한예전, 증보문헌비고 외에 (여
흥부대부인)예장청등록(1898년), 의왕영왕책봉의궤
(1900년), 순비(淳妃)책봉의궤(1901년), (순비)진
봉황귀비의궤(1903년),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
궤(1903년), 효정왕후국휼의주등록(1903년), 순명
비빈전혼전도감의궤(1904년), 순명비상례의주등록
(1904), (순종순정황후)황태자가례도감의궤(1906년),
흥친왕책봉의궤(1910년) 등이 있다. 공문서로는

‘의친왕과 영친왕 책봉시 각 항목의 비용을 예산 외

지출한 청의서(儀親王英親王冊印冊封時各項費 豫

算外支出請議書)’(1900년), ‘황귀비책봉 비용 명세서

를 보냄’(1903년), ‘황귀비를 진봉할 때 상의사(尙衣

司)에서 거행한 법복(法服) 직조비를 예산 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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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의서(進封皇貴妃時尙衣司擧行法服織造費를 預

算外支出請議書)’(1904년), 순명황태자비 장례시의 ‘국

휼(國恤)에 사용된 비용 명세서를 보냄’(1904년) 등

이 있다.

이상의 대한제국시대 각종 문헌 외에 형태적 특징

의 유래 고찰을 위해서는 한대(漢代)부터 명대(明

代)까지의 중국 정사(正史)에 수록된 복식 관련 지

(志)-여복지(輿服志), 거복지(車服志), 예지(禮志), 예

의지(禮儀志), 의위지(儀衛志)-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 이어 본고에서 고찰할 내용은 한국 석

의 형태를 상세히 규명하고 또 고례서에 기록된 것

과 다른 형태의 석이 등장하는 배경이나 시기 등에

관해 규명한다는 점에서 복식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더욱이 대한제국시대 청석(靑舃)에 관한 고찰을 통

해 학계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심청색적의의 착

용시기에 관한 의미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사료의 활용면에서는 공문서를 통해 기존에 주

로 활용된 사료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므로, 복식사 연구자료의 확대라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Ⅱ. 대한제국시대 석(舃)
1.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1) 착용신분

대한제국 황실 남자 중 석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

은 황제, 황태자, 친왕이다. 고종과 순종은 황제로써

석을 착용하였고, 순종과 영친왕(1907년 황태자 책봉

후)은 황태자로써 착용하였다.2) 영친왕은 또 1900년

(4세) 8월 17일 친왕 책봉시에도 착용한다. 책봉의례

에서는 총2쌍의 석이 마련되었는데, 1쌍은 본의식에

쌍동계(雙童髻)에 공정책(空頂幘)을 쓰고 칠장복(七

章服)을 입으면서 신고, 다른 1쌍은 책봉 의식 후 신

하들로부터 하례를 받을 때 공정책에 강사포(絳紗

袍)를 입으면서 신은 것으로 추정된다.3) 영친왕이

면복과 강사포에 면관 및 원유관을 쓰지 않고 공정

책을 쓴 것은 관례(冠禮) 전이었기 때문이다. 영친왕

과 함께 책봉된 의친왕도 칠장복을 하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4), 원래대로라면 그도 칠장복과 강사포를

입을 때 석을 신어야 한다. 물론 1877년에 태어난 의

친왕은 1892년 1월에 의화군에 책봉되고 같은 해 7

월에 16세로 관례를 올린 후 1893년에 혼례를 올렸

으므로, 공정책이 아닌 면관과 원유관을 써야한다는

점에서는 영친왕과 다르다. 그러나 친왕 책봉 당시

의친왕은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므로 책례에 참석하지

않는다. 때문에 복식만 사여되고 실제 착용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에 소장된 의친왕 원유관이 책례에 쓰인 것으로 전

해지는데, 이 관이 당시 고종이 하사한 물품일 것으

로 추정된다.5) 즉 의친왕은 책봉의례에 참석하지 않

았지만 면복, 원유관복의 일습으로 석을 하사받은 것

이다. 이 외, 1910년 흥친왕(興親王: 고종의 형) 책

봉시에도 칠장복이 착용된다.6) 영친왕과 의친왕의

사례로 보면, 그 역시 면관에 장복(章服), 원유관에

강사포를 입고 이 차림에 각각 석을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 황실의 여자로 석을 착용한 것은 황태후,

황후, 황태자비, 황제의 후궁, 황제의 모친 등이 있다.

황태후로써 석을 착용한 사람은 명헌태후(헌종 계비

효정왕후)이다. 1903년 사망시 습(襲)에 장삼(長衫)

과 함께 석을 썼고, 대렴(大斂)에는 “본조(本朝)의

명의대(命衣襨)”를 썼다고 했는데7), 대렴에 쓰는 ‘명

의대’ 즉 ‘명복(命服)은 적의(翟衣)이므로 적의와 함

께 석을 사용했을 것이다. 황후로써 석을 착용한 사

람은 순정효황후(순종의 두 번째 부인)이다. 1907년

순종의 황제 즉위 후 황후의 석을 착용하였다. 황태

자비로써 석을 착용한 사람은 순명효황후(순종의 첫

번째 부인), 순정효황후, 영친왕비이다. 순명효황후는

1904년 황태자비로 사망시 습과 염(斂)에 사용하였

고8), 순정효황후는 1906년 황태자비로 혼례를 올릴

때부터 1907년 황후가 되기 전까지 착용하였다. 영친

왕은 일제강점기 이후 황태자의 지위를 잃었으나 복

식은 여전히 대한제국의 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따

라 영친왕비 역시 황태자비의 석을 착용하였다. 황제

의 후궁으로써 석을 착용한 사람은 순헌황귀비 엄씨

이다. 엄씨는 1901년(광무5) 비(妃), 1903년 황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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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貴妃)로 책봉된다. 의궤에서는 이 두 경우 모두

“예복(禮服)에 수식(首飾)을 갖추었다”9)라고만 언급

했으나, 책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 공문서에 의하

면 1903년 책봉시 원삼(圓衫)에 석을 갖춘 것이 확

인된다.10) 1901년에도 석을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황제의 모친으로써 석을 착용한 사람은 여흥

부대부인 민씨이다. 1898년 1월 사망시 습의(襲衣)로

노의(露衣)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석을 일습으로 쓴

다.11) 부대부인이 사망한 것은 대한제국이 개국하고

삼개월 후이므로, 실질적인 노의의 착용은 대한제국

개국 이전인 조선 왕의 모친 신분일 때로 볼 수 있다.

2) 착용상황

이상의 신분은 각각의 착용상황에 맞는 예복에 석

을 갖추어 신었다. 남자용 석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

로 면복과 원유관복에 착용되고, 이 외 황제의 통천

관복에도 쓰인다. 이들 세 예복의 착용상황은 등극의

례, 혼례, 책례, 관례, 상례, 제례 등인데, 이 중에서

석은 혼례, 책례, 상례, 제례에서 확인된다.

여자용 석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적의(翟衣)의

일습으로 사용되는 외에 상례의 습에 장삼(長衫)과

함께 사용된다. 주목할 것은 조선시대와 달리 이 외

에 원삼 및 노의에도 착용되었다는 점이다. 엄비는

황귀비 책례에 원삼 일습으로 석을 착용한다. 머리에

는 수식(首飾)을 갖춘 것으로 나오는데12), 이 시기

‘수식’은 ‘대수(大首)’를 의미하므로13) <그림 1>14)의

의친왕비가 원삼에 하피(霞帔)와 대(帶)를 걸치고

대수와 규(圭)를 갖춘 것과 같이 엄비 역시 대수, 원

삼, 하피, 대, 석, 규 등의 일습을 갖춘 차림으로 책

봉을 받았을 것이다. 공문서에서는 엄비의 책봉 복식

을 ‘법복(法服)’이라 하였으므로15), 대한제국에 들어

서 원삼이 일습을 갖출 경우에 ‘법복’으로 인식될 정

도로 격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여흥부대부인의

상례에는 습의로 노의 일습이 쓰이고, 여기에 석이

사용된다. 이 역시 후수(後綬), 패옥(佩玉), 대(帶),

규(圭) 등과 함께 쓰이므로, 정식 예복으로 착용된

것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노의는 왕비, 왕세자빈, 후

궁, 왕녀, 군부인 등 왕실의 구성원만 착용할 수 있

는 옷이었는데, 그 착용상황은 길을 갈 때이다. 즉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오는 친영(親迎) 행차

에 착용되었고16), 이 경우에도 후수, 패옥, 규 등의

일습을 갖추는가에 관해서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어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의 일습에 이들

부속품을 갖추는 것은 유일하게 여흥부대부인에게서

확인되고, 석을 신는 것도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1> 대수와 원삼 착용

의친왕비

- 續韓國服飾史, p. 179

이 외, 의친왕비의 착용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엄

비가 수식[대수]을 갖춘 원삼 차림에 석을 착용했으

므로 그 역시 1900년 의친왕의 친왕 책봉 이후에는

최고의 예복으로 대수와 원삼을 착용할 때 석을 착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종류
남자용 석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관계

없이 모두 적석(赤舃)이다. 남자용은 예복 하상(下

裳)의 색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면복, 통천관복,

원유관복의 하상이 모두 붉은색이기 때문이다. <그림

2>17)는 대한제국 황제의 적석으로 추정되는 유물로,

구체적인 착장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자용은 고려와 조선에서 모두 적의의 겉옷 색을

따랐고18), 이 원칙은 대한제국에도 이어진다. 대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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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들어서면서 황후와 황태자비는 심청색적의를

착용하였고, 이에 따라 석도 청석(靑舃)으로 바뀐다.

<그림 3>19)과 <그림 4>20)는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

가 각각 12등적의와 9등적의에 착용했던 청석이다.

그런데 여자용 석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조선

시대 대비와 왕비가 대삼제적의에 착용한 적석이 언

제까지 사용되었겠는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아직도

논란이 있는 대삼제적의에서 심청색적의로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박성실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등극하

는 의례에 이미 명헌태후와 순명효황후가 심청색적

의를 입고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근거는 1897년 등

극의례를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와 1901년 명

헌태후 71세 생신 축하 진찬 기록에 두 신분이 “예

복을 입고 수식을 더하였다(禮服加首飾)”거나 “수식

을 더하고 적의를 갖추었다(加首飾具翟衣)”는 등의

기록을 들었다. 또 황태자비로 1904년 사망한 순명효

황후는 사망시까지 심청색적의를 입은 것으로 보았

다.21)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거(典據)로

제시한 내용에 ‘적의’만 언급될 뿐, 적의의 색에 관한

정보가 없어 다른 근거 없이 이를 ‘심청색적의’로 보

는 것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들 신분이 착용한 적의의 색은 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명헌태후 사망시 사용한 석은 조선

시대와 같은 적석이고, 순명효황후 역시 적석을 썼다.

선행연구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의에 착용하

는 여자용 석은 겉옷의 색을 따르고, 상례의 습에 장

삼과 함께 사용할 때도 적의의 석을 그대로 쓴다. 따

라서 만일 이들이 심청색적의를 입었다면 순정효황

후나 영친왕비처럼 청석을 착용했을 것이다. 결과적

으로 명헌태후가 적석을 썼다는 것은 대한제국 초기

에 조선시대 대비의 적석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의미

하고, 이는 곧 대비의 자적색 대삼제적의가 여전히

착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대한제국 황태자비의 복

식은 조선시대 왕비의 복식과 같은 등급을 적용받는

다. 따라서 순명효황후가 황태자비로 착용한 적석은

조선시대 왕비의 적석 제도가 적용되었음을 의미하

고, 이는 곧 대홍색 대삼제적의가 이때까지 착용되었

음을 의미한다.

대한제국에서 심청색적의를 착용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1906년 순정효황후가 황

태자비로 혼례를 올릴 때가 처음이고, 이때 “채색 적

문(翟紋)을 넣은 심청색 필단으로 만든 적의”를 착

용하였다. 석도 심청색 적의에 맞춰 청석을 썼다.22)

현재 역사박물관에 9등적의 1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심연옥은 이 유물이 대한제국에 직조과(織造課)가

설치된 1904년 이후 직조되어 순정효황후의 혼례복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3) 순정효황후

는 1906년 혼례시 이 9등적의에 영친왕비와 같은 형

태의 청석을 착용하였고, 이것이 대한제국시대 심청

색적의 착용의 효시(曉示)일 가능성이 크다.

이 외 엄비가 1903년 황귀비 책례에서 원삼과 함

께 착용한 것은 청석이지만, 1911년 사망시 습에는

장삼과 함께 적석이 사용되었다. 또 여흥부대부인이

홍색 노의와 함께 사용한 것은 흑석(黑舃)이다. 순헌

황귀비는 후궁 신분이다. 조선후기 후궁은 국혼정례
와 상방정례에는 혼례에 아청색 원삼을 입는 것으

로 규정되지만, 헌종의 간택후궁인 경빈김씨는 1847

년 혼례에 초록색을 입고 이듬해 진연(進宴)에 자적

색을 입었다.24) 한편 경빈김씨는 1907년 사망시 복

(復)에 홍색 원삼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제국 개국

후에는 홍색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순헌황귀

비 역시 황귀비 책례에 홍색 원삼을 입었을 가능성

이 크지만, 현재 이에 관해 명시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만일 원삼도 적의와 마찬가지로 겉옷의 색을

따른다면 순헌황귀비는 청석을 신었으므로 청색 원

삼을 입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원삼에 청색을 사용

한 기록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청색 원삼이

사용된 경우는 있으나, 아청색은 약간의 청색을 띠는

흑색이므로 조선 왕세자빈의 아청색 적의를 예로 보

면 이 색에는 흑석이 사용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순헌황귀비 책봉시 홍색 원삼에 청석을 썼을 가능성

이 크다. 이는 적의의 석이 겉옷의 색을 따르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여흥부대부인이 홍색 노의에 흑석을 쓴

것 역시 예복의 겉옷 색을 따르지 않은 예이다. 이렇

게 본다면 원삼과 노의에는 본래 석을 신지 않았었

는데 후에 석을 착용하게 되면서 적의와는 다른 원

칙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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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일반
책례

책봉 의식 백관 受賀 의식

황제

고종

(1897-1907년)

赤舃:

*황제 등극의례, 책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冕服 및 絳紗袍와 함께

착용.

*강사포 착용시 황제는 通天冠,

황태자와 친왕은 遠遊冠 쓰고,

관례 전일 경우 空頂幘 씀

- -
순종

(1907-1926년)

황태자

순종

(1897-1907년)
- -

영친왕

(1907-1922년)

친왕

의친왕

(1900년)

(면관,) 七章服+赤舃 원유관, 絳紗袍+赤舃

*복식만 하사받고 책례 참석 안함. 미국 체류.

영친왕

(1900년. 4세)

雙童髻, 空頂幘, 七章服

+赤舃

雙童髻, 空頂幘, 絳紗袍

+赤舃

흥친왕

(1910년)
(면관,) 七章服+赤舃 (원유관, 絳紗袍+赤舃)

<표 1> 대한제국시대(일제강점기 포함) 신분별 석의 사용-男

아래 <표 1>과 <표 2>는 이상의 착용신분 및 상황,

종류 등을 남녀로 나눠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3. 세부 형태 및 명칭
선행연구에서 살핀 대로 조선전기에는 명(明)에서

신목이 있는 형태가 들어오고, 정조와 순조 때를 즈

음해서 신목이 없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조

이후 신목 없는 형태가 정착된다. 대한제국시대에도

남녀 모두 신목이 없는 형태가 유지된다.

한편 여자용은 조선시대에 국화동(菊花童; 花童)

과 진주를 장식했었다. 영조 때 정례 편찬 이전에는

착용상황에 관계없이 양쪽에 각각 국화동 3판을 놓

고 그 위에 진주를 올려 장식했으나, 정례 편찬 이후

에는 착용상황에 따라 이 두 장식을 구별하여 책례,

혼례, 상례, 제례에는 국화동만 쓰고 존숭과 진연에

는 국화동과 진주를 함께 썼다.25) 그런데 대한제국시

대 유물에는 이들 장식이 모두 보이지 않는다.26) 이

는 착용상황에 따라 장식을 달리했던 규정이 폐지되

었음을 의미한다.

명칭은 조선시대에 신울 외에 술[綬兒; 蘇兀], 준

(純)[도리[回伊]], 기(綦)[纓子], 창(昌), 창의 누빔

[訥非音], 환영(圜纓), 작은고리[小彄子] 등이 있었

다. 대한제국시대의 명칭은 순명효황후 상례 공문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크게 변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울 가장자리에 두르던 다

회를 ‘환영(圜纓)’이라 하던 것을 ‘가장자리를 휘갑치

는 다회(揮甲邊兒多繪)’라 하였다. 또 환영 아랫부분

에는 다회로 준[純]을 두르는데, 세부재료에서 준에

사용한 다회가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장자리

를 휘갑치는 다회’에 준[純]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신창을 실로 매듭짓는 것 즉 ‘누빔’은 조선후기에 ‘눌

비음(訥非音)’이라 음차(音借)했는데 이 시기에는

‘누비(縷緋)’라 표기하였다.27) 또 ‘고(高)’라는 부위

명칭이 보이는데 그 재료에 흰색을 쓴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소구자(小彄子)’라 칭했던, 신울 위쪽 가

장자리에 붙여 신끈[綦; 纓子]을 꿰던 작은고리로

추정된다.

4. 세부 재료 및 색
황제의 적석은 대한예전에 적색 신울에 황색 끈

목으로 가선 등의 장식을 하고 검은색[玄]으로 술을

다는 것으로 규정된다.28) <그림 2>의 유물도 이런 형

태이다.

황태자는 적석을 쓰는데, 장식은 제도와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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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일반 책례 혼례 묘현례 상례 비고

황태후

명헌태후

(헌종 계비

효정왕후:

1903년)

赤舃 혹은

靑舃:

*책례, 혼례,

상례, 연향례

등에 翟衣와

함께 착용.

*상례의 襲에는

長衫과 함께

사용되기도 함.

- - -

襲 長衫+赤舃 *1903년까지 조선후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홍색

대삼제적의 착용했음을

의미함.
大斂 翟衣+赤舃

황후
순정효황후

(1907년 이후)

심청색적의

+靑舃
- - -

*제도상 12등 적의를 써야

하지만, 그 실제 시행에

관해 명시한 기록이나

관련 유물은 없음.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 12등 적의는

1919년 영친왕 혼례를

위해 제작된 것임.

황태

자비

순명효황후

(1897-1904년)
- - -

襲 長衫+赤舃
-

小斂 赤舃

순정효황후

(1906-1907년)

9등 심청색적의

+靑舃
- -

*1906년 혼례에 대한제국

최초로 심청색적의와 청석

착용한 것으로 추정됨.

영친왕비

(1922년)
- -

9등

심청색적의

+靑舃

- -

황제

후궁

순헌황귀비

(1903년)
-

大首, 圓衫,

霞帔, 帶,

圭+靑舃

- - 襲 長衫+赤舃

*후궁이 舃을 포함한 圓衫

일습 갖춘 차림을

‘法服’이라 명시함.

황제

모친

여흥부대부인

민씨

(1898년)

- - - - 襲

홍색 露衣,

後綬,

佩玉, 圭

+黑舃

*대한제국 개국 후 바로

사망하므로 실질적 착용은

조선말기일 것임.

친왕비
의친왕비

(1900년 이후)
*순헌황귀비처럼 大首, 圓衫, 霞帔, 帶, 圭를 갖추고 舃 착용했을 가능성 있음.

<그림 2> 황제 적석

엘칸토박물관 소장

- 靴․鞋․履, p. 133

<그림 3> 순정효황후 청석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 문화재대관, p. 55

<그림 4> 영친왕비 청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朝鮮朝後期 宮中服飾, p. 67

<표 2> 대한제국시대(일제강점기 포함) 신분별 석의 사용-女

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한예전의 제도에서

는 가선과 술 등의 장식을 흑색으로 규정하지만29),

1918년 영친왕이 면복에 착용한 <그림 5>30)의 석은

가선장식이 적색 신울보다 밝은색으로 나타난다. 흑

백사진임을 감안하면 가선장식이 소색(素色)에 가까

운 옅은색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림 2> 유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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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안 창 배접 끈 작은고리[高]
창누빔, 술,

揮甲邊兒

바닥

속재료[槊]

大紅貢緞

길이 1자3치

너비 8치

白紬紗

2자4치

(外昌)

白綿布 2자

白正布 7자

+紅紬苧 4자

大紅貢緞

길이 3자

너비 3치5푼

白貢緞 半骨1자 다회
옥색 猩氈

半張

<표 3> 순명효황후(황태자비 신분) 赤舃 세부 재료 및 색

같이 황색으로 장식을 둘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한제국 황태자의 적석은 제도상으로는 황제와 구

별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을 착용하였고, 따라서

<그림 2>의 적석은 고종이나 순종이 황제로써 착용

한 유물일 가능성이 크지만 영친왕의 유물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 영친왕 면복의 적석

착용 사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 왕실문화도감, p. 56

여자용 석은 적석, 청석, 흑석이 보인다. 적석은 명

헌태후31)와 순명효황후(황태자비)32)의 상례를 기록

한 의궤에서 겉을 진홍색 공단, 안을 백색 공단으로

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순명효황후 적석의 재료는

상례 공문서인 궁내부거래안문첩 의 ‘국휼(國恤)에

사용된 비용 명세서를 보냄’에 상세히 나타난다.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겉감에 대홍색 공단, 안감에

백색 주(紬)와 사(紗), 작은고리[高]에 백색 공단,

신끈에 대홍색 공단을 쓴다. 배접은 이중으로 하는데,

한 번은 백색 정포(正布)로 하고 한 번은 홍색 주

(紬)와 모시[苧]로 한다. 바깥쪽 신창[外昌]은 백색

무명[綿布]으로 하고, 바깥 신창과 안 신창 사이에

옥색 성성이[猩]털로 만든 전(氈)을 댄다. 창에 누빔

을 하고, 술을 달며, 다회로 가장자리를 휘갑친다. 창,

술, 다회의 재료와 색은 명시되지 않았다. 바느질용

실은 홍색과 백색 진사(眞絲)가 쓰였고, 이 외 부속

재료가 나타난다. 또 이들 재료의 소요량과 장인에게

지급된 임금, 석을 싼 보자기의 재료와 장인의 임금,

석을 넣는 함(函)의 제작비 등이 확인된다.33) 안감의

재료에서 의궤에 공단으로 기록된 점과 다르지만, 석

의 세부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이다.

청석은 대한예전과 증보문헌비고에 황후와 황
태자비가 청색 신울에 검은색[皁色] 실로 준(純)을

두르는 것으로 규정된다.34) <그림 3>, <그림 4>의 유

물도 신울과 다회의 색이 퇴색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형태이다. 다만 유물을 보면 끈을 꿰는 작은고

리의 색이 황후는 백색, 황태자비는 흑색으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신창의 누빔은 황후가 다회와 같은

검은색을 썼음에 비해 황태자비는 신창과 같은 흰색

을 썼다. 또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물을 보면 술

의 머리부분은 둥글게 하여 금전지로 감싸고 그 위

를 실로 망을 떠서 감싼 것이 확인된다.

흑석은 겉을 아청색 공단, 안을 백색 공단으로 하

였다.

5. 착용법
대한제국시대 유물 중 <그림 2> 남자용 적석과

<그림 3> 순정효황후 청석은 긴 끈이 앞에서 뒤로

꿰어진 후 뒷축에서 양쪽 끈이 겹쳐 작은고리에 관

통된 채로 보관되어 있다. 이 적석과 청석에 꿴 끈의

길이는 97㎝이다. 한편 <그림 4> 영친왕비 청석은 76

㎝의 끈이 뒤에서 앞쪽으로 작은고리에 관통되어 있

다. 이 세 유물은 발을 꿰어 그대로 앞에서 묶을 수

있는 상태로 보관된 것이다. 따라서 남자용 적석과

황후의 청석은 끈을 길게 하여 한 번 뒤로 돌렸다가

앞에서 묶고, 황태자비의 청석은 끈을 조금 짧게 하

여 뒤로 돌리지 않고 앞에서 바로 묶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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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 있는 형태 신목 없는 형태

선조~현종
숙종~

효장세자
영조~정조

순조~조선말기

남녀(대한제국

황태자비 청석 同)

대한제국

(남자용 적석, 황후 청석)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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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葬都監儀軌

*끈을 달아

묶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끈의

위치 파악

안됨.

*발등의 끈

2가닥을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에서 묶음.

*발목을 조임.

*끈을 앞에서 바로 묶음.

*발목 위쪽의 종아리를 조임.
*끈을 뒤로 돌렸다가 앞에서 묶음.

<그림 6> 조선후기~대한제국 석의 착용법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끈은 7치[寸]5푼[分]인데, 포백

척 1자[尺]=46㎝35)로 환산하면 약35㎝이므로 이 역

시 앞에서 바로 묶었을 것이다. 영조와 정조의 상례

의궤와 국조상례보편에 제시된 복완용(服玩用) 도

식에도 영친왕비의 석과 같은 형태로 끈이 꿰어져

있어36), 조선후기에 앞에서 바로 묶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묶는 법은 효명세자 예진(睿眞)을 통해 고름을 맬

때처럼 한쪽만 고를 낸 것이 확인된다.

<그림 6>37)은 이상을 근거로 대한제국시대의 석을

포함하여 조선후기 신목이 있는 형태부터 없는 형태

까지의 착용법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한제국

의 석은 끈을 뒤로 한 번 돌려서 묶는 방식과 앞에

서 바로 묶는 방식을 모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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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석(舃)의 형태적 특징의 유래
1. 신목이 있는 형태의 유래
석은 본래 신목이 없는 리(履) 형태이고, 신울 외

에 구(絇), 억(繶), 준(純), 기(綦)로 구성된다. 구는

신코이고, 억은 신울과 신창을 꿰맨 솔기 위의 끈이

며, 준은 신 입구에 두르는 가선이다. 기는 발뒤꿈치

에 다는 끈으로, 구에 관통시켜서 묶는다. <그림

7>38)에 보이는 석이 이러한 신목이 없는 형태를 반

영한다. <그림 8>39)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납어예

리(納御禮履)’로 명명된 유물로, 752년 동대사(東大

寺)에서 거행된 의식에 성무천황(聖武天皇)이 착용

하였다. 고대 석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

는 유물이다.

이렇게 신목이 없는 형태였던 석은, 비록 일본 유

물이기는 하지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세

기까지도 유지된 것이 확인된다. <그림 9>40)는 당의

화가 염립본(601-673년)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역대

제왕도(歷代帝王圖: The Thirteen Emperors Scroll)>

의 수(隋) 문제(文帝) 면복 착용상 중 석 부분이다.

신코 부분만 확인되어 신목이 있는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신코의 형태는 성무천황의 신과 매우 유

사하다. 따라서 이 역시 신목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에서도 당대까지 신목 없는 형태의 석이 착용되

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그림 10>41)과 같이 송대에 들어서면 신목

이 있는 형태가 등장하여 명대까지 유지된다. 명대에

는 <그림 11>42)처럼 신목이 있는 형태가 도식으로

제시되는데, 신코부분에 구름무늬를 장식한다. 또 신

종(神宗) 황제의 정릉(定陵)에서는 도식과 동일한

형태의 석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석에 신목이 있는가의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조선전기에 명에서

들어온 석은 <그림 12>43)와 같은 신목이 있는 형태

이고, 이 형태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다가 순조때를

즈음해서야 다시 신목이 없는 본래의 형태로 회복되

어 대한제국까지 지속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본래와 전혀 다른 신목이 있는 형태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역대 중국의 정사(正史)에 수록된 복식 관련

지(志)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 결과 석의 형태에 관

해 宋史 輿服志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

었다.

“공복(公服). ……휘종(徽宗) 중화원년(1118년)에

예제국(禮制局)에 명하여 관복(冠服)부터 토론하
여 아뢰도록 조(詔)를 내렸는데, 그 화(鞾: 靴)를
신은 것을 보고 먼저 리(履)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였다. 예제국에서 주(奏)를 올리기를, ‘리에는 구
(絇), 억(繶), 준(純), 기(綦)가 있고, 옛날에 석
(舃)과 리는 각각 하상(下裳)의 색을 따라 적석

(赤舃), 백석(白舃), 흑석(黑舃)이 있었습니다. 지
금 리는 흑색 가죽으로 만들지라도 그 구, 억, 준,
기는 모두 옷의 색을 따라서 옛날에 하상의 색을

따르던 뜻을 본뜨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조(詔)를 내려, 이듬해(1119년) 정월 초하루부터
바꿔 사용하게 하였다.

예제국에서 또 상언하기를, ‘리의 장식은 (이미) 그
옷의 색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신(武
臣)의 복색은 한 등급이니, 마땅히 차별화하도록

의논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조(詔)를 내
려, 문관과 무관 대부 이상은 4가지 장식을 갖추고
조청랑(朝請郞)과 무공랑(武功郞) 이하는 억을 없

애어 모두 ‘리(履)’라 칭하고, 종의랑(從義郞)과 선
교랑(宣敎郞) 이하에서 장교(將校)와 기술관(伎術
官)까지는 모두 억과 준을 제거하여 모두 ‘리(履)’

라 칭하게 하였다.”44)

“화(靴): 송대 초기에는 이전 왕조의 제도를 따라

써서, 조리(朝履)로 화(靴)를 사용하였다. 정화연간

(1111~1117년)에 예제를 다시 정하였는데, 화를 바

꿔서 리를 신었다. 남송때도 이를 따랐다. 건도7년

(1171)에 다시 바꿔서 화를 신었는데, 흑색 가죽으로

만들었다. 대체로 리의 모양을 참조하였으나 신목

[靿]만 더하였다. 그 장식에는 또 구(絇), 억(繶), 준

(純), 기(綦)가 있는데, 대부(大夫) 이상은 4가지 장

식을 모두 갖추고, 조청랑(朝請郞)과 무공랑(武功郞)

이하는 억을 없애며, 종의랑(從義郞)과 선교랑(宣敎

郞) 이하와 장교(將校)와 기술관(伎術官)까지는 모

두 준을 제거한다. ……모든 문관과 무관이 착용하되,

4가지 장식만 차별화한다. 녹색을 입는 관원은 녹색

으로 장식하고 비색과 자색을 입는 관원도 그와 같

이 하여, 옛날에 하상의 색을 따르던 뜻을 본뜬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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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하면 송대 화(靴)와 리의 착용 및

형태상의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송대 조정에서는 개국 초에 조회를 할 때 화(靴)

를 신었는데, 휘종(徽宗)이 조회용 신으로 화를 신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정화연간(1111~1117

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중화원년(1118년)에 이르

러 리(履)로 바꾸게 하였고, 선화원년(1119년)부터

리가 착용된다. 이때의 리는 신목이 없는 형태였을

것이다. 색은 모든 관원이 신울을 흑색으로 하지만,

고대의 형태를 참작하여 신울 외에 구, 억, 준, 기 등

의 장식을 더하고 이 장식은 각 관품별 공복(公服)

의 색을 따르게 하였다. 당시 공복의 색은 1품에서 4

품까지 자(紫), 5품에서 6품까지 비(緋), 7품에서 9

품까지 녹(綠)이다.46) 따라서 흑색 리에 4품까지는

자색으로 장식을 하고, 5품과 6품은 비색 장식을 하

며, 7품 이하는 녹색 장식을 하였다. 또 무관의 공복

은 당시 자색을 착용하여 관품에 따른 구별이 없었

는데47), 신에서 관품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관품의 고하에 따라 장식의 유무를 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 이상은 문무관 모두 4가지 장식을

갖추었다. 또 조청랑은 문관 정7품48), 무공랑은 무관

종7품49), 종의랑은 무관 종8품, 선교랑은 적공랑(迪

功郎)의 별칭으로 문관 종9품이다. 장교는 송대 정규

군인 금군(禁軍)의 지휘관들을 통칭하고, 기술관은

천문, 의술, 서예, 도화(圖畵)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

공하던 관원들이다. 기술관은 녹색 공복을 착용하였

는데50), 일반 관원에 비해 지위가 낮았고 승급에도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51) 조청랑과 무공랑 이

하가 억 장식을 없애고 구, 준, 기만 썼으므로, 문관

은 7품, 8품, 정9품이 이에 해당하고 무관은 종7품과

정8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선교랑과 종의랑 이하가

억과 준 장식을 없애고 구와 기만 썼으므로, 문관은

종9품이 이에 해당하고 무관은 종8품과 9품이 이에

해당한다. 기술관도 이와 같다. 이 제도는 남송 초기

까지 그대로 준수되다가, 효종(孝宗) 건도7년(1171)

에 화의 형태를 접목시킨 신목이 있는 형태로 바뀐

다. 그러나 신목이 추가되었을 뿐 신울과 4가지 장식

으로 구성되는 기본형태와 색 등에 관해서는 휘종연

간과 같게 규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신목이 없는 리(석 포함)와 신목이 있는 화는 본

래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신을 통칭하는 것이었는

데, 송대에 양자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결국 건도7년

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서 신목이 있고 구, 억, 준, 기

등의 장식이 달린 신이 탄생한 것이다. 신목이 있는

구조는 화의 형태에서 취하였고, 장식은 리에서 취하

였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는 이렇게 접목된 형태가 나타

난 것이 효종때의 일이라 했지만, 이에 앞서 진상도

(陳祥道: 1044-1095년)가 철종 원우4년인 1089년에

편찬한 예서(禮書)에 <그림 10>과 같이 이미 신목

이 있고 구, 억, 기 등이 부착된 ‘적석’이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효종 이전에 이미 신목이 있는 석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목이 있는 형태의 석

은 송 철종 연간에 등장하여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리의 형태를 따르는

석에 신목이 달리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자용 석은 진주 장식의 유래에서 후술하겠

지만, 송대까지도 형태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도식은 송초에 편찬된 삼례도(三禮圖)에 수록되는

데, <그림 14>52)와 같이 신목이 없는 형태이다. 명대

의 도식에서도 <그림 15>53), <그림 16>54)과 같이 신

목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남자

용 석이 신목이 있는 형태로 변했을 때도 여자용은

본래대로 신목이 없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여자용 석의 신목은 좀 더 복잡

한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나 조선전기

의 여자용 석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

서 신목이 있었는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1638년(인조16)의 인조장렬후가례도
감의궤와 1758년(영조34)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
에 신목이 있는 형태의 도식이 있고, 1751년(영조27)

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에서 왕비의 석이 “전하

와 같다”고 하여55), 최소한 1638년 이후부터 순조 연

간에 신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신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03년(선조36)까지도 명에서 적의

와 함께 ‘진주 6알’을 장식한 석이 오므로 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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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무관

품급
신

공복 색 품급
신

공복 색
신울 색 장식종류 장식 색 신울 색 장식종류 장식 색

1

黑

4가지-絇, 繶,

純, 綦

紫 紫

1

黑

4가지-絇, 繶, 純,

綦

紫 紫

2 2

3 3

4 4

5
緋 緋

5

6 6

7

3가지

-絇, 純, 綦
綠 綠

7
正

從 3가지

-絇, 純, 綦
8 8

正

從

2가지

-絇, 綦
9

正

9
從

2가지

-絇, 綦

- 장교

기술관 문관 종9품과 같음: 흑색 신울+녹색 絇, 綦 장식. 녹색 공복

<표 4> 송대 휘종 이후 公服의 신에 관한 규정

<그림 7> 본래의 신목이 없는 舃

- 儀禮圖(좌), 三才圖會(우)

<그림 8> 성무천황 착용

‘納御禮履’ 일본 정창원 소장

- (第三十九回) 正倉院展

<그림 9> 隋 文帝 면복상

중의 舃 보스턴미술관 소장

- 歷代帝王圖, p. 16

赤舃

絇

繶

綦
定陵 출토

<그림 10> 宋代의 신목이 있는 舃

- 禮書

<그림 11> 明代의 신목이 있는 舃

- 大明會典(좌),

- http://zhfx163.blog.163.com(우)

<그림 12> 朝鮮의

신목이 있는 舃

- 國朝五禮儀

는 명에서 받은 신목이 없는 형태를 착용했을 것이

다. 따라서 명에서 석을 받는 1600년대 초반까지는

신목이 없는 형태였다가, 1600년대 전반기에 남자용

과 같은 신목이 있는 형태로 바뀌고, 다시 순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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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이 사라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나무가 없는 바닥 구조의 유래
고대에 신목이 없는 신의 총칭은 리(履)이다. 리

중에서 바닥을 홑으로 하면 ‘구(屨)’라 하고, 이중으

로 해서 그 사이에 나무를 대면 ‘석(舃)’이라 했다.

주례(周禮) 구인(屨人) 정현 주(注): “아래
[下]를 겹[復]으로 한 것을 석(舃)이라 하고, 아래
를 홑으로 한 것을 구(屨)라 한다.”

가공언 소(疏): “‘아래[下]’는 바닥[底]을 말하고,
‘겹[復]’은 이중바닥을 말한다. 바닥을 이중으로 한
것은 ‘석’이라 하고, 바닥을 홑으로 한 것은 ‘구’라

한다.”56)

방언(方言): “비(扉), 구(屨), 추(麤)는 리(履)

이다. ……중간에 나무가 있는 것은 복석(復舃)이
라 하는데, 관동(關東)에서는 ‘복리(復履)’라 한다
.”57)

고금주(古今注): “석은 나무를 리(履)의 아랫부
분에 댄 것으로, 건조하게 하여 진흙과 습기가 올

라오지 못하게 한다.”58)

위 내용을 통해 석이 일반적인 리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닥에 나무를 대는 점임을 알

수 있다. 나무를 대는 이유는 의례를 행할 때 오래

서 있어도 땅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도 파악된다. 따라서 바닥의 나무는 석의

고유한 특징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석의 세부재료를 보면 바닥인 창

(昌)에 나무를 사용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시

대에는 신울과 창의 배접용 종이로 도련지(擣鍊紙)

나 베[布]를 댄 기록만 나타난다.59) 또 앞서 보았듯,

대한제국시대에는 창에 무명[綿布]과 동물의 털로

만든 전(氈)을 이중으로 댔다. 우리나라 석은 미끄러

짐을 방지하기 위해 창을 실로 누비는데[訥非音; 縷

緋], 실로 누빌 수 있다는 것은 곧 나무를 대지 않았

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고려시대의 석에 누빔이 있었

는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는 전

기의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에 이미 실로 바닥을 맺

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에서 창에 잘게 묘

사된 선이 누빔을 표현한 것이다. 이 도식의 석은 태

종3년(1403) 즉 명(明) 영락원년에 명에서 보낸 것

이다. 따라서 창을 누비는 기원은 중국이고, 이는 곧

바닥에 나무를 대지 않기 시작한 것이 중국에서 유

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문헌에서 석의 바닥구조에 관해 기록한 것은

위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한(漢) 이후의 일이다. 그

런데 예서와 자전류 문헌에서는 나무를 대는 신이

석이라 기록하였고, 이 시기에 나무바닥 신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그림 13>의 낙랑 출토 유물을 통해 확

인되지만, 위진남북조까지의 정사(正史)에서 나무바

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편 수대(隋代)의 복식에

관한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리(履)와 석(舃)은 예도에서 ‘이중 바닥을 석
(舃)이라 하고, 홑 바닥을 리(履)라 한다. 여름에는
칡으로 만들고, 가을에는 가죽으로 만든다.’라고 하

였다. 근대에는 가죽을 이중으로 대서 만들고 나무
를 넣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젖지 않고) 마르게
하는 뜻을 잃어버렸다. 지금 마르게 하는 뜻을 취

하여 나무를 대서 이중바닥으로 한다.”60)

위 내용은 수 양제 대업원년(605년)의 복식 규정

에 포함된 것이다. 수대에 혹은 그 이전 남북조시대

에 이미 석의 바닥에 나무를 대지 않고 가죽으로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무바닥이 사라졌고, 이때 규정에서 나무를

댄다고 했으므로 다시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송대 문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바닥은 마(麻) 두 겹과 가죽 한 겹을 쓴다. 안은
흰색의 누빈 전(氈)을 쓴다.”61)

위 내용은 송대에 등장한, 화와 리가 결합된 형태

의 신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것이다. 신목이 있는 석

이 등장할 때 그 바닥에 나무를 대지 않고 마(麻),

가죽, 전(氈)만 댄 것이 확인된다. 이는 조선과 대한

제국의 바닥 재료와 같은 것이다. 한편 명대에는 바

닥 재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보낸 석에

누빔이 있으므로 이때도 나무바닥을 대지 않았을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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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C말의 나무바닥 신

낙랑 채협총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필자 촬영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석의 나무바닥의 변화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대에는 나무가 사용되

지만,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가죽만 댔고, 수 양제 대업

연간에 나무바닥이 부활되지만 당대까지 유지되는가

는 불분명하고, 송대와 명대에는 나무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송대와 명대에 나무를 대지 않았던 형태가 우

리나라에 전래되어 대한제국까지 유지된 것이다.

3. 진주 장식의 유래
지금까지 살핀 내용에서 확인되듯, 본래 석에는

신울 외에 구, 억, 준, 기 등의 장식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자용 석에는 이 외에 진주장식이 추가되

어, 한쪽에 3알씩 양쪽에 총6알이 쓰인다. 또 진주

아래에는 실로 만든 국화동을 장식하기도 한다. 국화

동 장식은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

체적으로 언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진주장식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부터 등장한 것인지에 관한 고찰

이 가능하다.

중국 문헌에서 여자용 석이 나타나는 것은 북주

(北周)때부터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복에 석을 착

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한 것일 뿐, 형태에 관한 더 이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또 수대(隋代)부터 송대

까지의 규정에서는 금(金)으로 장식하는 것만 규정

하여 진주는 보이지 않고62), 송초에 편찬된 삼례도
(三禮圖 )에도 <그림 14>와 같이 진주를 장식하지

않은 형태가 제시된다. 그러다가 금대(金代)의 제도

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석은 청색 라(羅)로 만들고 백색 능(綾)으로 안

을 한다. ……옥(玉)으로 신코[鼻]를 만들어 진주
로 장식하며, 묶는 끈을 단다.”63)

위 내용은 황후의 휘의(褘衣)에 관한 규정에 포함

된 것이다. 신코를 옥으로 만들며 그 위에 진주를 장

식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진주장식은 명대에 더욱 체계화된다. 명의 황

후는 한쪽 신코[舃首]에 5알을 장식하고, 황비, 황태

자비, 친왕비, 군왕비는 3알을 장식한다.64) 공주, 세

자비, 군주 등은 자세한 사항이 없으나 명대 복식제

도에서 친왕비나 군왕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므

로65) 석에도 진주 3알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5>는 명대 복식 자료인 중동궁관복(中東宮
冠服)에 근거해 복원한 황후 청석 도식으로, 진주 5
알을 장식하였다. <그림 16>은 중동궁관복에 제시

된 진주 3알을 장식한 청석이다.

이상과 같이 금대부터 시작된 진주장식은 명대에

체계화되고, 조선에 명의 친왕비 혹은 군왕비 예복이

전해지면서 석에 총6알을 장식하는 것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림 14> 진주장식이 없는

여자용 석

- (宋初) 三禮圖

<그림 15> 진주 5알 장식 황후 청석

(明)中東宮冠服에 근거한 복원

- 明代宮廷服飾簡介(7),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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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진주 3알 장식 청석

(明)中東宮冠服 수록
- 中華歷代服飾藝術, p. 366

Ⅴ. 맺음말
이상에서 대한제국시대 석을 고찰하고, 이어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시대를 아우르는 한국 석에 나타나

는 특징의 유래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

와 같다.

대한제국시대 석의 착용신분은 황제, 황태자, 친왕,

황태후, 황후, 황태자비, 후궁, 부대부인이다. 황제국

인 대한제국의 개국으로 조선시대의 착용신분인 왕,

왕세자, 왕세손, 대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등이

위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또 이전에 없던 친왕 신분

이 생기면서 영친왕, 의친왕, 흥친왕이 석을 착용한

것, 엄귀비가 후궁신분임에도 석을 착용하게 되는 것

등은 조선시대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부대부인은 대

한제국 개국 직후 사망하므로 실제 착용은 조선말기

일 것이다.

남자용 석은 면복, 통천관복, 원유관복 등 예복에

쓰이는데, 이들 예복은 일반적으로 등극의례, 관례,

혼례, 책례, 상례, 제례 등에 착용한다. 여자용은 적

의, 장삼, 원삼, 노의에 사용되고, 이들 예복은 일반

적으로 책례, 혼례, 상례, 연향례 등에 착용한다. 주

목할 것은 조선시대에는 원삼에 석을 쓴 사실이 나

타나지 않는데 순헌황귀비 책례에서 대수, 원삼과 함

께 착용하였고, 이 경우 원삼 일습을 ‘법복’이라 명명

한다는 점이다. 의친왕비 사진에서 대수에 원삼을 입

고 예복 일습을 갖춘 모습이 이러한 ‘법복’으로써의

원삼 차림일 것이다. 부대부인이 노의에 석을 쓴 것

도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남자용은 적석을 쓰는데, 황제와 황태자 모두 가

선과 술 장식을 황색으로 한다. 황태자는 제도상 흑

색 장식으로 규정되지만, 영친왕 사진을 통해 황제와

같은 황색 장식을 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엘칸토박물관에 소장된 황색 가선장식의 적석은 황

제인 고종이나 순종이 착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영

친왕이 착장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자

용은 적의에 1904년까지는 적석을 쓰는데, 적석은 조

선시대와 같은 자적색이나 대홍색의 대삼제적의에

짝하는 것이다. 한편 1906년 황태자 순종의 혼례에

황태자비가 심청색적의와 함께 청석을 쓴다. 그간 학

계에서 있었던 심청색적의 착용시기에 관한 논란은,

최소한 석을 기준으로 보면 1906년 이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외 여자용으로 황귀비가 원삼에 쓴 청석

과 부대부인이 노의에 쓴 흑석이 있다.

형태는 조선말기에 정착된 신목이 없는 형태이고,

명칭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조선시대 명칭 외에

‘가장자리를 휘갑치는 다회(揮甲邊兒多繪)’, ‘누비(縷

緋)’ 등이 더 확인되었다. 재료는 신울에 공단, 사(紗),

장식에 끈목[多繪], 배접에 정포(正布)와 모시, 신창

에 무명과 전(氈) 등을 썼다. 착용법은 끈이 길 경우

의 뒤로 감았다가 앞에서 묶는 법과, 끈이 짧을 경우

의 앞에서 바로 묶는 법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 중, 신목이 있는 형태에

구, 억, 준, 기 등의 장식이 부착된 형태는 송대 조정

에서 리(履)와 화(靴)를 번갈아 신다가 양자(兩者)

를 접목한 것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목

은 화에서 취하고, 나머지 장식은 리에서 취한 것이

다. 접목된 형태가 나타난 시기는 송사 여복지 에

효종 건도7년(1171)으로 나오지만, 철종 연간인 1089

년 편찬된 예서에 신목이 있는 석이 도식으로 제

시되어 있어 이때 이미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여자용 석은 명대까지 줄곧 신목이 없는 형태

만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단계의

변화를 보여 1600년대 초반까지 명과 같은 신목이

없는 형태였다가, 1600년대 전반기 이후 남자용과 같

은 신목이 있는 형태로 바뀌고, 다시 순조 이후 신목

이 없는 형태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무가 없는 바닥구조는 위진남북조에서 수대(隋

代)까지의 사이에 나타났으며, 수대에 나무바닥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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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송대와 명대에는 나무

를 쓰지 않으며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었다.

진주는 본래 석에 없는 장식인데 금(金)에서 유래

하여 명(明)에서 체계화되고 명의 제도가 우리나라

에 전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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